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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워내는 집
화이트 큐브처럼 비워낸 집에 휴식을 담은 박광호, 변혜현 부부의 두 번째 보금자리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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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5년 차 부부이지만 이사는 처음이다. 오래 머물렀던 첫 번째 신혼집

을 떠나 두 번째 보금자리를 마련한 박광호, 변혜현 씨는 갤러리처럼 새하

얀 집을 만들고 싶었다. 한남동의 라샌독오스테리아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니 집에서만큼은 온전한 휴식을 취하고 싶었던 부

부. “매일 집을 보며 어떤 걸 뺄지 고민해요(웃음). 밖에서는 워낙 복잡하고 

바쁜 하루를 보내기 때문에 깔끔하고 새하얀 집을 보는 게 좋더라고요. 가

구도 최소한으로 두고, 불필요한 소품도 덜어내고 있어요.” 비워내는 과정

을 반복하며 부부의 집은 오히려 갤러리의 화이트 큐브 같은 느낌이 완성

됐다. 주인공인 부부만이 돋보이는 집은 모모모 스튜디오의 마미지 디자이

너가 작업했다. “마미지 실장님의 집을 매거진에서 우연히 보고 오래전부

터 저장해두었어요. 스튜디오 같은 모습이 딱 원하는 스타일이었죠. 워낙 

아티스틱한 센스가 있어 손잡이 하나도 믿고 맡겼어요.” 마미지 디자이너 

역시 자신을 믿어준 부부에게 화답하듯, 부부의 첫인상을 고스란히 집에 

담아냈다. “첫 만남부터 강렬했어요. 이탈리아 감성과 자유로운 분위기가 

좋았죠. 그래서 집을 부부만의 쇼룸처럼 구성하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매

장 같은 느낌을 연출하고 싶어 벽과 천장을 하얀색 페인트로 마감했다. 석

고 위에 바르는 매끈한 도장이 아닌 콘크리트 벽을 최대한 깔끔하게 살려 

질감을 담은 것이 특징. 덕분에 어떤 가구와 액자를 놓아도 밋밋하지 않다. 

하지만 쇼룸처럼 넓고 쾌적하게 비워내기에는 오래된 아파트의 좁은 

구조와 답답함이 고민이었다. 2005년 지은 주상복합아파트로 철거가 어

려운 벽이 많아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 마미지 디자이너의 센스로 

더 재미있는 집이 완성됐다. 먼저 답답하게 느껴졌던 낮은 층고부터 해결

1 주방의 프레임 너머로 바라본 거실.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드 세데 소파. 
2 깔끔한 거실을 위해 소품을 한곳에 
모았다. 선반 위 소품은 대부분 
도쿄에서 구입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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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셰프지만 주방은 2인 가족에 
꼭 맞게 콤팩트하게 
구성했다. 2 아내가 개인 
시간을 보내는 서재. 
스펙트럼의 벽 선반과 조명은 
에이치픽스에서 구입한 것.  
3 현관에서 바라본 복도. 
노출 천장으로 층고를 높여 
답답함을 없앴다. 4 침실에는 
오직 침대와 허먼 밀러의 
임스 스토리지 유닛 캐비닛만 
두었다. 5 박광호, 변혜현 
부부와 함께 사는 강아지 
알렉산더와 페르난도, 
곤잘레스. 6 서재에 깐 
보테가 베네타 제품의 
비치타월에 앉아 휴식을 
취하거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 

1

2 3



 MARIE CLAIRE MAISON 143

했다. 스튜디오처럼 배관이 그대로 보이는 노출 천장을 과감하게 시도한 

것. 덕분에 키 큰 부부와 사이즈가 큰 가구가 돋보이는 스튜디오 느낌을 연

출할 수 있었다. 철거가 어려운 주방 벽은 마치 프레임처럼 구성했다. 티타

임을 위한 커피 캐비닛을 만들고, 천장에는 찻잔을 둘 수 있는 붙박이 선반

을 달아 다이닝과 주방을 자연스레 구분했다. 새하얀 벽과 대비되는 짙은 

우드 톤으로 마감해 시선을 사로잡는데, 그래서 더욱 복잡하지 않도록 심

플한 주방으로 구성했다.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셰프이지만 2인 가족에 꼭 

맞는 콤팩트한 주방이 깔끔한 부부의 성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침실 역시 구조적인 한계를 활용해 다른 집과는 다른 특별함을 담았

다. 서비스 면적인 베란다를 확장해 침실로 만든 것. 레스토랑 업무를 늦게 

끝낸 부부가 집에 돌아와 잠만 자는 공간이기 때문에, 침대 하나와 허먼 밀

러의 캐비닛만 놓아 아늑하게 꾸몄다. 덕분에 침대와 마주 보는 창문 너머

로 커다란 나무가 드리운다. 침실로 이어지는 전실은 남편을 위한 드레스

룸으로 꾸몄다. 옷을 워낙 좋아해 사계절 옷을 보관하기에는 부족했던 수

납공간. 옷을 보관하는 드레스룸은 현관 앞에 따로 마련하고, ‘옷을 즐길 수 

있는’ 쇼룸 같은 공간을 마련하고 싶었다. 붙박이장 앞으로 액세서리를 정

리한 아일랜드형 가구를 두었고, 텍타의 자전거 걸이를 행어처럼 활용했

다. 덕분에 드레스룸이 두 개인 독특한 집이 만들어졌다. 보통의 집이라면 

안방으로 두었을 위치에는 아내의 서재를 마련했다. 업무를 보는 공간이면

서 집에 귀가해 홀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각자의 공간을 마련한 것. “집에 

돌아오면 남편은 거실의 소파에, 저는 서재의 마라룽가에 앉아 각자의 시

간을 보내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보내는 시간이 부부에게도 필요한 것 같

아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 역시 서재에 평온히 앉아 기도하는 순간

이다. “도쿄 여행 중에 편집숍에서 구매한 비치타월이에요. 마라룽가 소파

와 색깔이 잘 어울려 바닥에 깔아두었어요. 최근에는 타월 위에 앉아 기도

하는 시간을 가지곤 해요. 물론 저보다 알렉산더가 더 좋아하는 것 같긴 해

요(웃음).” 밋밋하게 보였던 새하얀 집은 알고 보면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

며 구석구석 꽉 채운 것. 집에서 온전한 휴식을 만끽하고 바쁜 일상을 그려 

나갈 부부의 앞날을 응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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